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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대학지원 통해 「천원의 아침밥」 신속 확산 추진

- 청년 아침 식사 챙기기 위해 ‘1식 1천 원’ 학교에 직접 지원…정책 확대에 박차

- 현재 서울 대학 중 약 9.3% 참여…대학 참여율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중앙정부․대학과 협의 추진, 필요 예산은 가능한 방안 다각도로 검토하여 확보

□ 서울시가 중앙정부,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들의 아침 식사 챙기기에 본격적

으로 나선다. 10일(월)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‘천원의 아침밥’

과 관련해 아침 식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

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도 예산 투입, 대학과의 협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청

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에 동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.

○ 중앙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‘천원의 아침밥’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

율1)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천 원2)에 제공하는 사업이다.

○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가 2022년 이 사업에 참여한 28개교

(5,437명)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‘천원의 아침밥’ 사업 지속을 희망하

1) 아침 식사 결식률 : 19∼29세 53.0%. 30∼39세 43.2%(2021 국민건강영양조사, 질병관리청)
2) 1식 기준, 정부 1천 원 + 학생 1천 원 + 학교부담금(자율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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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응답자 비율이 98.7%이었으며, 이 사업을 통해 ‘아침밥의 중요성을

느꼈다’는 비율도 91.8%로 높았다.

○ 최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지난 3월 열린 정부청년정

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지원 인원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

기로 결정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을 추가 모집 중이다.

□ 서울시는 대학의 참여율을 높여 더 많은 서울권 대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

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‘1식 1천 원’을 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. 현재

서울시 54개 대학 중 정부 ‘천원의 아침밥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5개

(약 9.3%)에 불과하다. 시는 대학의 재정 부담 등을 낮은 참여율의 원인

으로 보고, ‘1식 1천 원’을 시가 부담해 대학의 부담과 청년들의 생활비

부담을 모두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.

○ 그동안 시는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

도록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, 청년 월세 지원,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

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.

□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중앙정부, 대학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, 필요

예산은 추경 등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확보할 예정이다.

○ 서울 소재 54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면 약 15억 원에서 37억

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3) 서울시는 농식품부와의 협의, 대학 수요조

사와 함께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오세훈 시장은 “좋은 정책에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. 특히,

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투자라면 더욱 그렇다.”며, 청년들의 건강이

우리 미래의 건강이라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이와 함께 “청년들의

3) 학교당 식수 인원 200~500명으로 산출 시 예상되는 소요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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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, 생활

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,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

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
